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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자의 자아통합감과 전두엽인지기능에 관한 
연구
박혜인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self-integration and frontal lobe cognitive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nts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Hae-In Park
Department of Nursing, Daekye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기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K도, M시 소재한 복지관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2018년1월
16일 ~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t검증,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 
대상자들의 현재 만족이 자아통합감의 ‘생에 대한 태도’ ,‘지나온 일생 수용’, ‘현재 삶의 만족’과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자아통합감은 현재 만족정도에 28.3%정도 설명력을 보였다. 동거인에 따라 전두엽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16.1%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노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integration and 
frontal cognitive function in the welfare center users. The data were collected on January 18-30, 2018.
120 people in the M city, has participated in more than 65 years older.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urrent satisfaction of welfare center 
users is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attitude toward life', 'acceptance of lifetime', 'satisfaction of present
life' of ego integrity. Self - integration sense showed 28.3% explanatory power in current life. Effect of 
prefrontal cognitive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tner showed a 16.1% explanatory power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elderly community life to 
improve self - integration and frontal cognitive function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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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8년 65세 이상 14.3%이며, 

2060년 41.0%로 추정되며,  급속한 고령 사회화로 접어
들면서 노인복지정책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 ‘노인건강
정책’, ‘노인돌봄정책’, ‘노인경제적지원정책’, ‘노인 여가
활동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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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국가적 관심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다[1].
노년기는 건강의 약화와 경제적 위축으로, 자신의 역

할이 상실되면서 부양 및 보호의 문제로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가지게 되며, 긴 여가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
어지고 있고[2], 지역주민의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 인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
는데 중요하다[3]. 

노인복지관 활동 참여는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자신에 대한 신념,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의 가치관 확신 등으
로 즐거운 삶을 영위 하면서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심신
의 피로회복과 무료함을 해소하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
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므로[4].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
는데 중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5,6].

한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무료
한 여가시간의 소비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신체적 무력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 시킨다[7-9].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감은 삶을 긍정적으로 적응하도
록 하며, 현재의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수용하고, 과거
의 삶을 현실에 통합시키는 자아통합감 향상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10].노년기의 소망은 일생
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11]. 

한편 인간의 정상적인 신체적 노화는 뇌 백질의 위축, 
시냅스 변화, 혈류 감소, 신경화학적 변화 등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억력, 지각통합능력, 비언어적속도 감
소, 언어적 관계, 합리화, 숫자 세기 및 복합적 인지기능
의 저하 등이 일어난다[12,13]. 대뇌의 전전두엽 영역의 
퇴화가 진행되면서 인지기능과 사고의 변화들로 인한 신
경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화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의 9.94%가 치매이다. 치매 환
자 수는 2017년 약 7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
며[14,15] 2050년에는 271만 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가 차원에서 치매 환자와 가
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치료·돌봄, 치매 환
자의 권리·안전보호와 가족 부담경감 중심의 지원체계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통합관리 센터를 운영하여 치
매관리 및 예방사업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다[16].

최근 신경인지기능 예방을 위해 연구에서 질병관리, 
식이, 운동, 사회적 활동, 우울증 관리가 중요하게 밝혀지
고 있다. 그 중 운동의 효과가 입증되어 지면서[4], 운동
이 노인들의 치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며[17-19], 또한 전두엽의 퇴화로 인한 인지기능
의 저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기능의 개선을 유도
하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 대상자
의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기능에 미치는 관계를 확인
하여 노년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 치매를 예
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 대상자들의 자아

통합감과 전두엽인지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확인 할 것이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두엽인지와의 차이

를 확인 할 것이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 기능과의 관계를 확인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 상자들의 자아통

합감과 전두엽인기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창신대학교 IRB 승인을 득한 후 노인복지

관 여가활동에 참여한 대상이다. M시와 C시에 살고 있
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여 
65세 이상 노인대상자 12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주요 분석방법인 G*power 3.1.9 프로그램
을 통해 연구표본 수는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효과 크기
(effect size) 0.3(중간), 유의수준(α) .05로 하였고,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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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1-β) 0.9, 양측 검정하였을 때 109명이 산출되었으나 
문항수와 탈락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전두엽 인지기능
전두엽 인지기능(Frontal Assessment Battert) 검사

는 전두엽의 억제기능, 시각기능, 시공간운동능력, 회상
능력, 순차적 인지과정, 주의력, 집중력, 언어의 추상적 
사고 및 개념형성 등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념화
와 추상적 사고, 사고의 유연성과 언어 유창성, 운동계획, 
외부간섭에 대한 반응, 억제조절, 자동성의 6가지 항목으
로 각 항목 당 최대 3점, 최하 0점으로 총 18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전두엽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20].

2.3.2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은 [21]가 개발한 척도로  ‘현재 삶에 대한 

만족’ 8문항, ‘지혜로운 삶’ 7문항, ‘생에 대한 태도’ 6문
항, ‘죽음에 대한 수용’ 3문항, ‘노화에 대한 수용’ 4문항, 
‘지나온 인생에 대한 수용’ 3문항 등 총 31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 이며, 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KMO 적합도 .76으로 적당한 수치
를 보였고, Bat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00으
로 요인분석 사용하기 적합하였으며 공통성 .4 이하의 변
수 3번, 8번, 12번 제외하고 총 28문항을 사용하였고 신
뢰도 α=.623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1월 16일 ~1월 30일 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자가 서면을 통해 연구 참여자 본인의 
자발의지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
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
며, 설문의 결과는 익명이 보장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며, 연구결과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수거 시에는 개인보호를 
위해 개별봉투에 밀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
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
고, 자아통합감, 전두엽 인지기능에 대한 통계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60대 

20.7%, 70대 노인 66.4%, 80대 12.9%로 7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은 여자 86.2%로 가장 많았
다. 학력은 초졸 22.74%, 중졸 43%, 고졸이상 47%로 고
졸이 가장 많았으며, 치매에 대한 걱정은 58.6%가 걱정
하는 편이었다. 여가비용은 매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1.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7.6%, 30만원 
이상 31.0%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다. 
동거인은 49.1%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여가
생활의 만족은 9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은 5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Table 1 과 같다.

3.2 대상자의 자아통합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 하위요소 ‘생에 대한 만족’에

서 여가활동 참여에 만족 하는 집단 평균 14.73점이고 
여가활동 참여 만족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은 16.63점으
로 생에 대한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F=-2.01 p<.046), 현재 만족은 평균13.86점 이었고 
현재 만족정도가 보통 16.44점으로 ‘생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95 p<.001). ‘지
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는 집단의 
평균 15.42점으로 높았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F=3.96 p<.001), 경제적 비용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4.00 p<.021).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은 
80대 평균 27.53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평균 25.46
점, 60대 평균 25.37점으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F=3.82 p<.025). ‘죽음에 대한 수용’에서 현재 만족하는 
집단 평균 14.40점이고 보통수준 이상 16.00점으로 통
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6 p<.003). ‘지혜로운 
삶’은 학력에 따라 초졸 평균 19.07점, 중졸 평균 17.76
점, 고졸이상 평균 17.6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F=3.23 p<.043), Table 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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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ge 60≦ 24 20.7
　 70≦ 77 66.4
　 80≦ 15 12.9

Sex male 16 13.8
　 female 100 86.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6 22.4
　 middle School graduation 43 37.1
　 high school graduation 47 40.5

Concern about dementia YES 68 58.6
　 NO 48 41.4

Leisure costs 10≦-20≧ 48 41.4
　 20≦ -30≧ 32 27.6
　 30≦ 36 31.0

Leisure satisfaction YES 105 90.5
　 NO 11 9.5

Leisure type Ping-pong 30 25.9
　 Sports Dance 50 43.1
　 Park Golf 10 8.6
　 Singing classes 10 8.6
　 Other 16 13.8

religion YES 89 76.7
　 NO 27 23.3

inmate life partner 57 49.1
　 Second generation 29 25.0
　 Living Alone 30 25.9

Current life satisfaction Over level 69 59.5
　 Normal level 47 4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 ± SD F or t p Scheffe

Attitude toward 
life

Leisure 
satisfaction

YES 14.73±2.89
-2.01 .046

NO 16.63±3.72
Current life 
satisfaction Over level 13.86±2.51

-4.95 .001　
Normal level 16.44±3.06

Acceptance of the 
past lifetime

Current life 
satisfaction Over level 15.42±2.78

3.96 .001
Normal level 13.23±3.09

Leisure costs 10≦-20≧ 15.35±2.92
4.00 .021 1>320≦ -30≧ 14.50±2.92

30≦ 13.47±3.21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Age 60yers≦ 25.37±3.14
3.82　 .025 3>270yers≦ 25.46±2.60

80≦80yers≦
Acceptance of 

death

Current life 
satisfaction Over level 　14.40±2.77

-3.06 .003
Normal level 16.00±2.71

Insightful Lif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9.07±3.16

3.23 .043middle School 17.76±2.09
high school 17.61±2.35

Table 2.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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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SD F or t p scheff's

Externa linterference 
reaction inmate

life partner 2.12±.82
3.46 .034 1>3Second generation 1.79±.90

Living Alone 1.63±.92

Abstract thinking

Leisure costs

10≦-20≧ 1.73±.91

6.91 .001 2>120≦ -30≧ 2.50±.71
30≦ 2.00±1.04

inmate

life partner 2.19±.91
4.28
　

.0164
　
　

1>3
　
　

Second generation 2.14±.99

Living Alone 1.60±.89

 Exercise plan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1±.40

4.96 .009 2>1middle School 
graduation

1.00±.00

high school graduation 0.89±.24

Age
　
　

60≦ .88±.33
3.85 .024 2>170≦ .97±.16

80≦ .80±.41

Inhibition control
function

inmate
life partner 2.39±.79

5.38 .006 1>2
1>3Second generation 1.90±.90

Living Alone 1.87±.81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rontal lobe Cognition

3.3 대상자의 전두엽 인지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 전두엽인지기능의 ‘외부간섭반응’은 동거

인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 평균 
2.123±.82,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 1.79±.90, 혼자 
지내는 집단 평균 1.63±.92점으로 동거인과 함께 지내
는 집단이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3.46. p<.034). 전두엽 인지기능의 ‘추상
적 사고’는 여가비용에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집단
의 평균이 2.50±.71이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집
단 평균 1.73±.91이고, 30만원 이상 2.00±1.04로 통계
적 차이를 보였다(F=6.91. p<.001). ‘운동계획’은 학력이 
중졸인 집단 평균이 1.00±.00점으로 초졸 집단의 평균 
.81±.40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F=4.96. p<.009), 나이에 따라 70대 평균 .97±.16점
으로 60대 평균 .88±.33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85. p<.024). ‘억제조절 기능’은 배우
자가 있는 노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F=5.38. p<.006), Table 3 과 같다.

3.4 전두엽 기능과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지혜로운 삶’은 ‘생에 대한 태도’와 ‘지나

온 일생에 대한 수용’, ‘죽음에 대한 수용’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r=.211. p<.005)(r=.229. p<.005)(r=.331. 

p<.001), 전두엽 인지기능의 ‘억제조절 기능’, ‘자동성’과
는 음의 상관관계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r=-.273. p<.001)(r=-.259. p<.001). ‘생에 대한 태도’는 
‘지나온 일생 수용’과 ‘억제조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r=-.220. p<.001),(r=-.192. p<.005), ‘죽음 수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39. p<.001), 전두엽 인
지기능의 ‘추상적 사고’는 ‘외부간섭 반응’과 ‘억제조절’ 
기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70. p<.005), 
(r=.313. p<.001). 전두엽 인지기능의 ‘사고의 유연성’은 
‘운동계획’, ‘외부간섭반응’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335. p<.001), (r=.221. p<.005). ‘외부간섭 반응’과 
‘억제조절 반응’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412. 
p<.001), ‘억제조절’과 ‘자동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r=.286. p<.001), Table 4 과 같다.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전두엽 인지 기능과 자
아통합감이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전두엽인지기능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복지관 이용대상자들
의 전두엽 인지 기능인 ‘추상적 사고(r=.893) ‘사고의 유
연성(r=.828)’ ‘운동계획(r=.854)’ ‘외부간섭반은(r=.775)’ 
‘억제조절기능(r=.718)’ 와 동거인 간의 다소 높은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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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1 　 　 　 　 　 　 　 　 　 　

2. Insightful Life .355** 1 　 　 　 　 　 　 　 　 　
3. Attitude toward life .155 .211* 1 　 　 　 　 　 　 　 　

4. Acceptance of the past lifetime .339** .229* -.192* 1 　 　 　 　 　 　 　
5. Acceptance of death .148 .331** .539** -.129 1 　 　 　 　 　 　

6. Abstract thinking -.108 -.022 -.026 .081 -.007 1 　 　 　 　 　
7. Flexibility of thinking .052 -.076 .044 -.089 -.090 .010 1 　 　 　 　

8. Exercise plan .131 -.109 -.110 .047 .005 -.028 .335** 1 　 　 　
9. External interference reaction -.118 -.113 -.032 -.075 -.015 .207* .212* -.026 1 　 　

10 Inhibition control -.129 -.273** -.220* -.023 -.176 .313** .054 .041 .412** 1 　
11. Automaticity -.030 -.259** -.082 .171 -.155 .066 .160 .194* .112 .286** 1

**. <0.01  *. < 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integration and frontal lobe Cognition

Variable B SE   β t p

inmate

(Constant) 　 .431 5.097 .000
Abstract thinking .070 .257 -.157 .718 .474

Exercise plan .172 .315 .068 1.799 .075
Externa linterference  reaction -.158 .094 .168 -1.582 .117

Inhibition control function -.182 .098 -.138 -1.804 .074
R=.401. R2=.161. Adj R2=.114 F=3.476. P=.004. Durbin-Wastson=2.102

Current life 
satisfaction

(Constant) .425　 3.847 .000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193 .016 -.193 -2.092 .039
Attitude toward life .369 .016 .369 3.758 .000

Acceptance of the past lifetime -.207 .014 -.207 -2.307 .023

Acceptance of death .073 .017 .073 .744 .458
Insightful Life .025 .088 .025 .276 .783

R=.532. R2=.283. Adj R2=.251 F=8.689. P<.001. Durbin-Wastson=1.790

Table 5.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n frontal cognitive function and self-integration

계를 보였고, R2=.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두엽 인지기
능과 동거인 간에 16.1% 설명력을 보였고,  
Durbin-Watson는 2.102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자아통합감의 ‘현재삶의만족도(r=.766)’ ‘생에 대한 
태도(r=.677)’ ‘지나온 일생 수용(r=.808)’ ‘죽음의 수용
(r=.678)’ ‘지혜로운 삶(r=.829)’와 현재 복지관 이용 만
족정도 간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2=.283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통합감과 현재 생활 만족도 간에 설
명력이 28.3%을 보였고 Durbin-Watson는 1.790로 모
형의적합성을 검증 하여 Table 5 과 같다.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

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노년
기의 치매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
상자의 자아통합감은 현재 생활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 [22,23]은 여가활동, 생활
무용이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노인복지관
의 여가활동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고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참
여에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2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 학력
이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25]의 연구, 
[26,27]의 연구에서 소득수준과 사회활동에 따라 인지기
능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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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노년기의 여가활동 증진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비영리 목적으로 노년층의 여가활동 프로
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단체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 대상
자들의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 기능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생에 대한 만족’ 정도는 여가활동 참여에 
만족하지 못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죽음에 대한 수용’ 정도는 현재 만족 정도가 낮거나 보통
인 사람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력이 낮은 사
람일수록 ‘지혜로운 삶’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생활의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엽 인지기능에서 ‘외부간섭반응’, ‘억제조절’기능
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추상적 사고’는 여가활동 비용이 높을수
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운동계획’은 나이와 학력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여가활동 만족
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긍정적이며, 나이가 적고, 동
거인과 함께 거주하며 여가비용이 많은 노인이 전두엽 
인지기능이 높으므로, 동거하는 가족이 전두엽 인지기능
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통합감은 현재 생활에 만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
상자가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28]은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를 막기 위해서 비공식적 보호자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29]은  노인 공공주택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30]의 연구
에서는 친척과 함께 사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높다고 하였으며, [31]은 지역사회 공동체는 
자기효능감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 [32-36]
은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상호교류와 애착은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 공동
체로서의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37]은 건강프로그램과 보건의료프로
그램이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고, [38]은 
노년기 지혜는 증가하나 인지기능은 상실하므로 노년기
일수록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이 지혜를 향상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39]의 연구에서 스포츠 댄스 활

동을 한 노인의 뇌 혈류량의 증가를 보이므로 뇌혈관 질
환인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질환 등 예방 효과가 있
다고 하였고, [40]은 노인이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
정, 삶의 의미와 생산적 활동을 통한 즐거움 누리는 활동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이 국가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
공되면 노년기의 자아통합감과 전두엽 인지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므로 노인복지관 서비스 기관
의 수증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되어 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
아통합감과 전두엽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시
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의 여가활동 만
족, 현재 생활의 만족, 경제적 비용, 연령, 학력에 따라 자
아통합감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동거인, 여
가비용, 나이, 학력에 따른 전두엽 인지기능은 통계적 차
이가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의 ‘지혜로운 삶’과 전두엽 인
지기능 ‘외부간섭반응’, ‘추상적 사고’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통합감 향상과 전두엽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기관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한
다.

첫째,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므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이 일개도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므로, 추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복지관 이용하는 대상자의 비교연구를 제언
한다.

셋째,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들의 이용경험에 대한 질
적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노인복지관 지역별 프로그램과 이용만족도에 관
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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